
영남금속, 차아염소산염 누출 사고
대구공장서 황산탱크에 잘못 주입하며 새나와 … 근로자 46명 부상

대구의 도금공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46명이 부상했다.

12월10일 낮 12시23분께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의 영남금속에서 차아염소산염(Hypochlorite)이 유출되는 사

고가 발생했다.

차아염소산염은 도금과정에서 생기는 유독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정화 처리하는데 사용되며 살균제와 표백

제 등으로도 사용된다.

사고로 현장 주변에 있던 김모(28)씨 등 공장 근로자와 인근공장 직원 등 46명이 부상해 병원으로 옮겨졌다.

대구의료원과 동산병원, 영남대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차아염소산염에서 생긴 증기를 마셔 호흡곤

란이나 통증 등을 호소했지만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.

그러나 소방당국에 따르면, 유독물질이 증기 형태로 유출됐고 사고 공장에 50-60명의 근로자가 있어 피해자

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소방당국은 구미화학센터의 장비와 인력을 출동시켜 현장에서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다.

사고는 작업을 위해 염소탱크에 주입해야 할 100리터의 차아염소산염을 황산탱크에 주입하면서 발생했으며

폭발이나 화재 등 2차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았다.

차아염소산은 탱크로리에 실려 공장으로 반입됐고 유독물관리자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탱크로리 기사

나모(46)씨가 직접 주입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.

경찰은 나씨가 직접 차아염소산 주입작업을 한 것이 환경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고당시 영

남금속의 유독물관리책임자 등의 소재를 확인하고 있다.

차아염소산은 공기 중 농도가 0.1% 이상이면 인체에 유해하며 과다 흡입하면 점막이나 폐 손상 등으로 사

망할 수도 있는 유독물질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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